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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
: ‘소득불안에 따른 경제적 위험’고령화 최대 이슈로 예상

보험연구원(원장 김대식)의 변혜원 부연구위원은 보험소비자의 수요를 조사․분석

한 「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」보고서를 발표하였다.*동 보고서는 보험소비자

수요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여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

하기 위해 작성되었는데,다음은 주요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.

※ 본 설문조사는 보험연구원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(제주 제외)만 20세 이상 성

인 남녀 1,200명(유효표본)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,최대 허용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

±2.83%이다.

중․고소득 계층에 비해 저소득 계층의 개인 보험가입률 크게 낮아

설문조사 결과,개인 보험가입률은 92.1%(생명보험 81.4%,손해보험 65.0%)로 나

타나 20세 이상 인구 10명 중 9명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

로 조사되었다.소득별로는 저소득 가구(3,000만원 이하)의 개인별 보험미가입률이 생

명보험 29.5%,손해보험 47.3%인 반면,중․고소득 계층의 미가입률은 생명보험 약

13%,손해보험 22～30%로 나타나 저소득 가구의 보험가입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드

러났다.

또한 금융위기에 따른 보험수요의 위축이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,중․고소

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.예를 들면 전년 대비 생명보험

가입률은 소폭 하락했으나,손해보험 가입률은 다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고,특히

소득별로 살펴보면,전년 대비 고소득층의 생명보험 미가입률은 0.9%p상승(2009년:

12.3% →2010년:13.2%)한 반면,저소득층의 생명보험 미가입률은 3.8%p상승(2009

년:25.7%→2010년:29.5%)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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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불안 요인 커,필요 노후소득의 40% 정도만 마련 가능

노후생활에서 가장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로는 소득감소 및 물가상승에 따른

소득 불안(53.6%)과 의료비 및 신체기능 장애 등 건강에 대한 불안(41.3%)순으로

응답하여 노령화 이후 경제적 측면의 불안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

나타났다.

또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 수준으로는 ‘현재 소득의 약 60%’정도가 되어야

한다고 응답하였고,현재 본인의 노후준비 상태를 고려할 때 퇴직 후 마련 가능한

소득 수준은 ‘필요 노후소득의 약 40% 수준’이라고 응답하여 노후생활에 대한 경

제적 불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임을 시사하였다.

 (단위 : %)

자동차 주행거리와 사고와의 관계 높게 나타나

최근 1년간 자동차 사고 경험을 조사한 결과 주행거리가 길수록 자동차 사고 경

험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1년간 주행거리가 1만Km 미만인 운전자 중 사고를

경험한 운전자가 8.1%이었으나 주행거리가 2만Km 이상인 운전자 중 사고를 경험한

운전자는 17.0%로 조사되었다.

※ 첨부 :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주요 내용 1부.끝.

 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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